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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도로상의도로상의도로상의도로상의 뉴요커들을뉴요커들을뉴요커들을뉴요커들을 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젊은젊은젊은젊은 신규신규신규신규 운전자들의운전자들의운전자들의운전자들의 운전중운전중운전중운전중 문자문자문자문자 발송에발송에발송에발송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처벌을처벌을처벌을처벌을 신설하는신설하는신설하는신설하는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도로상의 뉴요커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젊은 신규 운전자들의 

운전중 문자 발송에 대한 새로운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오늘의 새 법률은 운전중 문자 발송이 여기 뉴욕주에서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의 젊은 신규 운전자들에게 보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통계마다 

운전중 문자 발송이 우리 사회, 특히 10대들 사이의 만성적 문제임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치명적 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정은 더욱 악화만 될 것입니다. 이 법률이 할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폰으로 메시지에 답변하기 위해 도로에서 눈을 떼기 전에 모든 연령의 

운전자들은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로 생명 상실을 막고 우리 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사람을 더 잘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본인의 의회 

동료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모든 주민들을 위해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속, 무모한 운전 또는 다른 차량 바싹 뒤쫒기 같은 위반에 대해서는 수습면허 및 

주니어면허가 60일 동안 정지됩니다. 면허 회복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 

그러한 면허는 6개월(수습면허의 경우) 또는 60일(주니어면허의 경우) 동안 취소됩니다.  

 

오늘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률은 운전중 텍스팅 및 휴대폰 사용에 대해 수습 및 주니어 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자에게 그들이 과속 및 무모한 운전으로 현재 받는 것과 같은 벌칙을 부과합니다: 첫 번째 

유죄 확정의 경우 60일 정지 및 정지후 면허 회복시로부터 6개월 이내 후속 유죄 확정에 대해 

60일(주니어면허의 경우) 또는 6개월(수습면허의 경우)의 취소. 이 법률은 즉각 발효됩니다.  

 

상원의원 Carl Marcell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폰으로 이야기하느라 몇 시간이나 소비하는 

10대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있으며 그것은 이제 텍스팅에 몰두한 10대의 이미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제 2의 천성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것을 하며 그 중요한 

운전면허를 받는 날이 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통계는 놀랍고 치명적인데 피할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뉴요커들에게 운전중 문자 발송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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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합니다. 본인은 생명을 구하고 또한 다른 주들을 위한 모범을 정할 이 기념비적 법률을 

구현하기 위해 의회에서 수고한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상원의원 Charles Fuschillo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의 휴대폰 사용의 집착 및 

중독은 도로상의 모든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새 법률은 주의산만한 운전이 심각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 운전자의 초점은 

휴대폰이 아닌 도로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법안에서 Cuomo 

지사와 협력하여 기쁘며 서명하여 입법화해 주신 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Edward Henness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운전중 문자 발송은 너무 많은 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은 두 소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의 아이들이 

자동차에 타는 날마다 이러한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모든 운전자, 특히 젊은 운전자들은 그들이 

읽거나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는 기다릴 수 있으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 있지도 모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David Gantt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가 선봉에 선 이 법안은 비숙련 운전자의 

운전중 텍스팅 위반을 과속 및 무모한 운전과 같은 심각한 위반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험적인 

행위는 똑같이 위험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 법률은 인식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뉴욕 주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새 법률을 지지하여 

자랑스럽습니다.” 

 

David Weprin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비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열렬한 

옹호자로서 저에게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중 텍스팅을 

근절하면 뉴욕주에서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예방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하원 법안 7739호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서명은 뉴욕주에서 도로상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주지사가 취한 최근 조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 달에 주지사는 주 차량부(DMV)에 모든 운전자들의 운전중 문자 발송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일에 DMV는 운전중 텍스팅에 대한 

유죄 선고시 개인의 운전 기록에 쌓이는 벌점을 현재의 3점에서 5점으로 늘렸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장인 Joseph D’Amic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의산만한 운전자 관련 충돌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 법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법률 집행과 교육 

노력의 통합을 통해 주의산만 운전을 줄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휴대폰 사용을 

저지하여 사고 건수를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AAA의 입법위원회 의장인 John A. Corlett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Cuomo 지사는 운전중 문자 발송이 뉴욕주에서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의 모든 운전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십대의 사망 및 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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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인데 설문조사는 텍스팅이 젊은 신참 운전자들 사이에 더욱 만연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무모하고 이기적인 행동은 우리 도로상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제기하기 때문에 AAA는 이 

법률이 마련한 강력한 억지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저는 뉴욕주 운전자의 주의가 휴대폰이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곳인 도로에 집중되게 할 이 노력을 주도하신 주지사꼐 박수를 

보냅니다.” 

 

자동차 충돌로 아들을 잃은 Distracted Operators Risk Casualties의 공동의장인 Ben Lieberman이 

오늘의 법안 서명식에 참석하였습니다.  

 

Ben Lieber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의산만한 운전자가 야기한 끔찍한 결과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저는  도로에서 눈을 떼면 사고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지는 않음을 압니다. 스마트폰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매력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중 텍스팅과 기타 주의산만은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교통 사상자를 

계속 야기하는 이 행동을 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새 법률은 이 위험한 습관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본인은 또한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의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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